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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12월 12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읽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저를 뜨끔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네요. 

‘습관은 정신을 다른 정신으로 만든다.’ 이 말씀 정말 

저에게 뜨끔했습니다. 한 번 새벽에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해서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들고 그 습관에 의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정신이 어느새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때?’라는 

정신으로 바뀌어 있어요. 정말 습관 너무 무섭습니다. 

습관은 정신을 다른 정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은 말씀 

주시겠어요?”] 

* 하나님 말씀 *

사랑하는 자야, 

습관에 대해 물어보았느냐.

습관은 인생을 결정짓는다.

습관 못 잡으면 인생 망친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의 길이 있다.

성공하는 자들을 보아라. 

그 많은 유혹을 참고 이기며 

갖가지 고통과 고생도 참고 견디며

결국 인생을 성공의 길에 가져다 놓는다.

이와 같다.

인생 성공하는 자들은 

성공할만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혹을 참는 습관, 고통을 견뎌내는 습관,

앞날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는 습관

이와 같은 습관들이 인생 성공을 위한 습관들이다. 

더 깊게 자세히 설명해준다.

너희 중엔 새벽기도가 습관이 되어 

안 하면 그날 하루가 찝찝한 자들이 있다.

반면에 새벽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느냐 습관이 되지 않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함이 습관이 되어 

생활 속에서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못 참는다. 

반면에 나를 사랑함이 습관이 되어있지 않은 자들은

생활 속에서 나를 찾고 부르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어색하게 느낀다.

회개도 이와 같다.

회개도 습관이니라.

회개가 습관이 된 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도 습관이 되어 있어

매일 해주지 않으면 

죄로 인해 너무 더러워서 못 참는다.

그러나 회개가 습관이 되어있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거북하게 느끼고 멀리한다.

회개하는 습관 하나가 너를 천국에 가게 하듯 

이와 같이 습관 하나가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전도도 같은 경우이다. 

전도도 평소에 계속 해왔던 자가 하기 쉽지 

하지 않던 자에게 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다.

이와 같이 전도도 습관이 되면 쉽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다.

매일 매일 잠을 자고 씻는 것 또한 습관이다.

습관이 무섭다. 당연시하게 된다.

습관이 정신을 바꾼다는 말 이제 이해가 가느냐. 

(“네, 하나님.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혹시 마음먹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정신을 뜯어 고치라는 의미였나요?”)

한 번만 실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치 회개도 매일 해야 의미가 있듯

실천도 매일 해야 의미가 있다. 

한 번만 행하고 마는 것은 사탄에게 조건 잡힌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념을 다해 변함없이 실천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첫째는 나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실천이다. 

실천도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그 실천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당연시될 때까지 행해야 

온전한 습관 하나 만드는 것이다. 

온전한 습관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다. 

진정 최우선으로 나를 섬겨야 가능하다.

내가 어떠한 실천을 요구해도 

다 행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할 때에도 실천하라 하셨는데 

충만한 사랑의 반석 없이 실천하면 

그 실천이 습관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이 충만케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충만한 사랑의 반석 위에 

습관이 생기는 것인가요?”)

맞다.

나를 사랑함 없이 실천하면 

습관이 되지 않고 형식이 된다. 

나를 사랑함으로 실천해야 

그것이 온전한 습관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으

면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느냐. 

실천하기 전, 후, 과정 중에

이 모든 실천이 형식적 실천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해야 한다.

나를 위한 실천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실천으로써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실천해야 한다.

실천이 중요하지. 

허나 목적 없는 실천, 형식적 실천은 

나도 성령도 예수도 받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을 위한 실천을 하여라. 

잘 알겠지? 사랑한다. 

주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해서 말해주었다.

안녕. 


